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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인력 직고용하는 회사는 쿠팡이 유일, 쿠팡 배송직원 6년만에 200배 늘어
비결은 배송업계 국내 유일 주 5일�52시간, 연 15일 연차
1만번째 배송직원은 여성, ‘쿠팡맨’에서 ‘쿠팡친구(쿠친)’로 더 가까이

2020. 07. 23 서울 — 쿠팡의 배송직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업자수가 35만2천명(통계청, 작년 6월 대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쿠팡은 꾸준히 배송직원을  채용
해 2019년 말 기준 5000여명에서 7개월 만에 2배로 배송직원을 채용했다.

배송직원 입장에서 쿠팡의 매력은 ‘지입제’를 기반으로 하는 배송업체와 달리 주 5일∙52시간제 준수는 물론 연 15일연차, 4대
보험, 매년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유류비, 업무용 스마트폰, 신발구입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명절 쿠팡캐시  지급
등이 꼽힌다.

쿠팡은 2014년 쿠팡 배송직원 50명을 고용해 국내 최초로 로켓배송(익일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쿠팡이 직고용한 배송인
력 수는 2014년 50명에서 2020년 현재 1만명을 넘어200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증가했지만 쿠팡은 배송직원들을 대거 채용하고 물류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
한 혁신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쿠팡은물류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물류 인프라의 기틀을 만들고, 고객이 어떤
제품을 주문할지 AI로 예측해 600만 종류의 선매입제품의 재고를 확보했다. 이런 투자를 통해 쿠팡 배송직원들이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 집 앞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2000명의 엔지니어들이 투입됐다.

1만번째 쿠팡 배송직원은 여성�’쿠팡맨’에서 ‘쿠팡친구(쿠친)’으로 더 가까이 

고명주 인사부분 대표는 22일 오후 4시 인천4캠프를 방문해 1만번째 쿠팡 배송직원 김단아님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
대표는 김단아님에게 축하 꽃다발과 사원증을전달했다. 쿠팡에는 150여명의 여성 배송인력이 활약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행
사를 계기로 배송 인력의 이름을 ‘쿠팡맨’에서 ‘쿠팡친구(쿠친)’로 변경해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이날 밝혔다.

고 대표는 “쿠팡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었지만 쿠팡은 주5일∙52시간
제, 연 15일 연차 등 지입제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화물운송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단아님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문 교육과 멘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쿠팡친구’ 이름처럼 고객
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배송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IT기술에 대한 투자로 쿠팡 배송직원들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쿠팡은 신입 쿠팡 배송직원을위해 초기 물량을 일반 배송직원보다 적게 배정하고 멘토가 동승하는 등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쿠팡은 배송인력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휴게시간을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1시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휴게
시간 의무’ 제도를 7월부터 시작했다. 지난3월부터 모든 쿠팡 배송직원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
인력도 주기적으로 순회에 나서고 있다. 또한 배송직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어라운드뷰가 설치된 오토차량을  지급해 오고

https://news.coupang.com/archives/4873/
https://news.coupang.com/archives/4873/


있다.

[사진 1] 쿠팡 인천4캠프 관계자들이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의 입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 2]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의 입사를 축하하는 행사가 22일 인천4캠프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1기 쿠친(쿠팡
맨) 황선호님,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 고명주 쿠팡 인사부분대표.

[사진 3] 2014년 입사한 1기 쿠친(쿠팡맨) 황선호님이 1만번째 쿠친 김단아님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